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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연구원 ’국민의힘 지방정부 평가 시리즈3 : 
인천시민의 눈물’ 발간

 ❍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(원장 이재영)은 1월 21일(수), “국민의힘 지방정부 
평가 시리즈 3편 : 인천시민의 눈물” 정책브리핑 특별호를 발간했다.

  - 민주연구원은 지난 19일 서울, 20일 부산을 시작으로 21일 인천, 22일 대전, 23일 울
산 등 해당 지역의 평가 보고서를 매일 순차적으로 발표하고, 다음 주 26일부터 도 지
역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. 

  - 이재영 민주연구원장은 “‘정책브리핑 특별호 3편, 인천시민의 눈물’은 유정복 인천시장의 
리스크와 민생정책을 평가”했으며, “글로벌 톱텐 시티, 제물포 르네상스, 포뮬러원 유치 
등 거창한 구호에 비해 실제 사업 진행은 매우 느린 인천 시정의 정책 실패를 정리했다”
고 설명했다.

  - 이어 “이번 정책브리핑은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시민이 유정복 시정을 냉정하
게 평가하고 선거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발간했다”라고 덧붙였다.

 ❍ 이번 정책브리핑은 유정복 시정의 문제점을 3가지 관점에서 정리했다. 
  - 첫째, 시장 리스크다. 비상계엄이 1년 지난 시점에도 계엄의 원인을 민주당 탓으로 여

기고, 유 시장 및 측근 6명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곧 시작되는 점을 설명했다. 
  - 둘째, 정책 실패이다. ‘뉴홍콩시티’, ‘글로벌 톱10 시티’, ‘제물포 르네상스’ 등 거창한 

구호의 사업 진행은 부진한데, 유 시장은 막대한 재정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도심 포뮬
러원(F1)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.

  - 셋째, 민생 외면이다. 소상공인 폐업이 2022년 취임 이후 2년 만에 매년 1만명 늘었지
만 인천e음카드 축소 등 효과성 좋은 전임 시장의 대표 사업을 축소했다. 또한, 지난 
1월 8일 보건복지부의 시도별 통합돌봄 준비 점검 결과 인천의 준비율이 52%로 전국
(평균 82%)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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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❍ 민주연구원 채은동 연구위원은 “유정복 시장의 가장 큰 실정은 전세사기 대응 부족”이라고 
지적했다. 채 연구위원은 “인천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세 분
의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상황에서 대응 정책이 너무 늦었을 뿐만 아니라 일방적이
었고, 지원 대책도 실효성이 매우 낮은 점”을 설명했다.


